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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5. 7. 24.(목) 13:00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통신·유료방송서비스 및 전파사용료 요금 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2)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

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IPTV), 케이블 탤레비전(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사(KT, SKT, LGU+, SKB)와 유료방송사*(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위성방송, 케이블 텔레비전<케이블 TV> 등)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3개사(KT, SKB, 

LGU+), 위성방송 1개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방송 4개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CMB, 서경방송)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

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

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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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5.7.1.~12.31.)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16명

(5,016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4,400여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7월말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의무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누리집 : www.cr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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